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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2024. 8. 15.(목) 11:00 이후(8. 16.(금) 조간) / 배포 : 2024. 8. 14.(수)

비행 중 난기류 안전강화 대책 마련
 - 난기류 회피를 위한 기상정보 공유체계 확대
 - 난기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승무원 등 종사자역량 강화
 - 상시 좌석벨트 착용 문화조성을 위한 난기류위험 홍보·체험관 설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

위해 산·학·연과 협력하여 “난기류 사고예방대책”을 마련하였다.

□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‘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’, 

‘종사자역량 강화’, ‘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’, ‘국제기구와의 공조’ 등이다.

 ㅇ 첫째,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

LCC들도 사용 시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여 사용을 유도하고,

  - 국토부의 노선·위치·시간별 난기류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

확대하고,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.

 ㅇ 둘째,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·회피·대응역량을 향상

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·워크숍을 개최하고, 

  - 조종사-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

교육·훈련 실습도 강화한다. 

 ㅇ 셋째,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안내방송

강화, SNS 활용 홍보,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,

  - 난기류 발생 지역 통과 시 서비스 중단 후 좌석벨트 착용 등 기내서비스 

중단절차, 공항접근 전 기내서비스 종료시간도 표준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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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마지막으로, 항공분야 국제회의를 통해 난기류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

구축하고 국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“최근 난기류에 의한 부상 사고가 

증가하고 있어,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를 착용해달라”고 당부하며,

 ㅇ “난기류 사고는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는 난기류 사고를 

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

수도 있으니,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준수해 주실 것”을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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